
후쿠시마 주기를 기억하며11

대책 없는 핵발전 대선공약을 규탄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촉구한다.

올해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일어난 지 년이 되는 해이다 동일본 대지진과 쓰나미로 당   11 . 

시 수만 명이 사망하고 실종되었으며 연이은 후쿠시마 핵사고로 수십만 명은 피난민이 되었으나 집, 

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후쿠시마 핵사고로 년간 일본 정부가 조 원을 들였지만 현재도 . 11 138 , 

후쿠시마 제염 특별구역의 대다수가 여전히 고위험 방사성 물질인 세슘에 오염된 상태이고 사고 원, 

자로 안에 녹아내린 핵연료를 제거하는 작업은 시작도 못 하고 있다 일본 농수산물에서는 기준치를 . 

훌쩍 넘는 세슘이 검출되고 있고 일본 정부는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겠다는 무책임한 결정을 , 

내렸다 핵발전이 값싸고 안전한 에너지라는 신화는 체르노빌과 후쿠시마를 통해 이미 무너졌다. . 

우리나라는 핵발전소 밀집도 세계 위 국가로 현재 국민의 만 명 이상이 핵발전소 반경 1 , 500 30Km 

이내에 거주하고 있다 게다가 매년 톤씩 쌓이는 고준위 핵폐기물은 만여 톤이 쌓였으며 세계 . 750 2 , 

어디에도 영구처분장이 없기 때문에 건식저장시설에 임시로 보관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이상 97% 

포화상태이다 핵발전소 건설 부지는 물론이고 핵폐기물 처리시설도 답하지 못하는 마당에 핵발전을 . 

확대하겠다는 공약은 공허한 말일 뿐이다. 

차례의 사고를 거듭한 러시아를 제외하고 지난 년간 전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례가 없는 파이로14 60

프로세싱과 이미 우리나라에서만 년간 천억 이상 투자했지만 실패한 소형모듈원전이 갑자기 성20 5

공하리라 기대하는 것은 지나친 과학기술낙관주의에 지나지 않는다 더군다나 폭염 태풍 폭우 등 . , , 

이상기후가 피부로 와닿을 만큼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위기의 시대에 핵발전은 더욱더 위태롭다. 

하지만 대한민국 대 대선을 앞두고 다른 설명 없이 탈원전 백지화 원전 최강국 건설 이라는 한 20 “ , ”
줄 공약이 나왔다 소형모듈원전 과 파이로프로세싱과 같은 이론단계의 기술 개발을 활성화하. (SMR)

겠다는 방안과 감원전 이라는 신조어도 등장했다 하지만 이들 누구도 핵발전의 위험에 대해 진지‘ ’ . 

한 대책을 말하지 않았다. 

핵발전은 기후 위기의 대안도 경제 위기의 대안도 될 수 없다 우리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분, . 

산적이고 정의로운 재생에너지 사회로의 급속한 전환이 필요하다 이에 한국 는 대선 후보들. YWCA

의 핵산업과 핵기술에 대한 무책임한 공약을 규탄하며 국민의 안전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재생, 

에너지로의 전환을 촉구한다. 

전국 개 지역에서 만 회원과 함께하는 한국 는 정의 평화 생명을 위해 시작한 탈핵생명52 8 YWCA , , 

운동을 앞으로도 계속해나갈 것이다.

2022. 03. 

한국 연합회YWCA


